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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목 적

 21세기 초국적인 글로벌시대 에스닉 집단에 대한 연구는 많은 진전을 이루

어 왔다. 흔히 에스닉 집단은 사회문화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동질적인 정체

성을 표현하는 집단이라고 한다(인종, 민족성, 종교 세 요인이 보편적, 그리고 

부수적으로 언어부족과 비신뢰성에서 차이(DiMaggio 1997, Bowles외 2004). 

그리고 에스닉 집단 내 사람들 간의 인적네트워크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Singer 1997, Marger 2001). 그 때문에, 에스닉 기업가정신을 이해하고자 할 

*  이 논문은 2011년도 강릉원주대학교 장기해외 파견연구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 일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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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네트워크 요소를 도입하여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에스닉 기업

이 성장과정에 접어들면, 기업가정신이 보다 보편적인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기업가의 네트워크 속성 또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 에스닉 집단은 지역 공동체의 하부그룹(Bates 1994)으로,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Light외 1988, Ram 1997, Rath(ed.) 2000, Rekers외 2000, 

Rarvati외 2001, Masurel외 2002, Collins 2003, Sequeira외 2004), 사회문화적

으로,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동질성을 유지한다. 또한 에스닉 집단의 수요와 

공급시장의 기회에 반응하면서 비즈니스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

이다(Ibrahim외 2003, Jamal 2004). 이러한 경향은 에스닉 시장 경제권을 만들

어 놓았으며, 차이나타운이나 코리아타운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리적인 경계를 지닌 에스닉 집단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연구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에스닉 기업은 자본조

달이 집단(지리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거나(Bates 1997 은행조달보다는 자체

조달, Ruiz-Vargas 2000 푸에르토리코의 경우), 비즈니스 자체가 여전히 영세

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Bates 1998, Raijman 2001, 

Collins 2003, 서인석 2003, Jamal 2004). 이에 대한 차별성을 지닌 연구로는 

1990년 구소련의 붕괴과정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한 집단에 대한 연구이다

(1990-1992 12.5%, 1995년 이후 4.8%). 이들 이주자들 대부분이 적정한 교육을 

받은 지식노동자 그룹에 속한 경우가 많아(60% 이상 대학교육), 벤처형 비즈

니스나 전문직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언어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며, 소규모 비즈니스에 진출하는 양상을 띠고 있

다(Lerner외 1996, Mesch외 1997). 

최근에 와서, 에스닉 집단의 규칙과 질서에서 벗어나는 현상, 즉 도시주변지

역에서 거주하면서, 에스닉 집단의 영향을 벗어나, 거주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받았다(Fong외 2004). 보다 보편적인 국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기업가정신으

로의 발전이 있어 왔고(Sequeira외 2004), 좀 더 확장된 형태로서 에스닉 기업

가정신의 글로벌화까지 논해지고 있다(Iyer외 1999, Kloosterman 2000). 비록 

초기 비즈니스 진출과정에서 에스닉 집단에서의 자본조달 및 다양한 네트워크

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Bates 1997, Raijman 2001), 비즈니스 성장과

정에 접어들면, 자본 및 자원 조달에 있어 에스닉 집단의 환경을 벗어나서 이

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에스닉 집단의 환경조건과 규칙에서 탈피하는 트랜스

내셔널리즘적 기업가정신 또한 발생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Saxenian(2000)

의 연구로서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의 첨단기술 이민자(high-tech' 

immigrant)들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가 주목된다. 비록 에스닉 집단의 규

칙과 질서에 의존하는 점이 없지 않지만, 글로벌시대 비즈니스 자체가 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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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보다 보편적인 조건으로서 기업가정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기업가정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과 기업가정신의 성향1)의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네트워크 결합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2). 

Ⅱ .  기존 연구 검 토  이론 적 배 경  

1.  기업가정신의 발 전 단 계 : 종 속 변 수

최근까지 에스닉 기업가 개인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행동과학적 연구방

법이 가장 폭넓게 연구되어 온 만큼 기업가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기업가정신의 발전단계를 확인

하기 위해서 이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에스닉 기업가 개인수준에서 기업가정신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기회를 인지(perception: 추구와 발견)하는 잠재적 기업가의 천부적 소질로서 

①창의성을 통해 습관적으로 무엇인가 그려내려고 하는 ‘상상력(imaginations: 

다른 말로 기업가의 민첩성-Bruyat외 1999)’과 (Khalila 1997, Dejardin외 2000, 

Venkataraman 2001, Keh외 2002), ②어떤 환경의 불확실성을 낙관적으로 보

고, 창조성을 발휘하는 ‘동물적 감각(animal spirits: 다른 말로 生氣)’에 의해

(Cooper외 1998, Shaver 2001, Erikson 2002) 기업가정신(기회인지형-시장의 

기회인지: 시장욕구 또는 사용되고 있지 않는 유무형의 자원을 인지하는 것)을 

나타난다. 둘째, 그 기회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게 하는 인식(recognition)단계로

서 선호, 개성, 학습역량이 기업가정신을 발생시키는데, ③직업선택(기업가로서 

선택하는 기업형태)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말하는 ‘선호(preference)’와(Verheul

외 2001), ④내향적 통제위치와 성취욕구, 인내심을 말하는 개성(personality)에

(McClelland 1961)에 의해 기업가정신(창업 전 조직화 또는 창업-비즈니스의 

개발기회: 특별한 시장욕구와 특별한 자원사이의 적합적인 상황의 발견이나 

인식)이 발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속적인 기회의 개발에 따른 기회의 평가

(evaluation)또는 확정(confirm)으로서 실제적 창업, 또는 이후 기업성장(또 다

른 조직창출)에 의한 기업가정신(신조직 창출-지금까지 분리되어 온 시장욕구

1) 이 연구에서는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개념을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기업가정신으로 규정하
고 초국적인 네트워크 활동, 문화활동, 경제적 연계, 모국과의 심리적 연계(귀국여부)로 개
념화하여 자료수집을 통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2) 이 연구에서 재일한국인 기업가는 1980년대 이전의 올드커머와 1980년대 이후 도일한 
올드커머를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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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원 사이의 갭(gap)을 새롭게 결합(new combinations)하려는 비즈니스의 

창출 또는 비즈니스 개념의 발전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De Koning 1999, 

Krueger 1999, 2000). 

한편 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개인과 환경이 접합되는 영역이 있다. ⑤다양

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적 흥미와 경영관리 지식의 용량을 말하는 역

량(capability)이 기업가정신의 발전 및 지속성을 유지하게 한다(Kaisla 1998, 

Floyd외 1999, Ardichvili외 2003). 하지만, 이 영역은 전술한 개인수준의 기반 

위에서 환경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충분한가의 문제로서 접근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한 개인이 기업가가 되는 과정에서 환경조건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어

느 정도까지 흡수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흡수역량의 개방성(the openness 

of absorptive capacity)이 기업가정신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든다. 이는 기업가

정신이 진화되는 전 과정에 해당되며, 시장기회나 비즈니스 개발기회까지는 

‘흥미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조직의 창출이 시작되는 창업단계부터는 

‘경영관리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단위가 성장하면서, 또 다른 기

업가정신의 단계인 스핀오프(spin-off) 조직을 요구하는 단계에서는 흥미지식

과 경영관리지식이 모두 요구된다. 종합하면, 기업가정신의 발전단계는 시장기

회인지, 비즈니스 개발기회인식, 신조직창출, 조직성장, 조직창출(spin-off)의 

순서로 진행된다. 

2 .  네트워크의 수 준 : 독립변 수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요소가 기업가정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Mezias외 1999, Krug 2000, Kodiththuwakku외 2002:443, Davidsson외 

2002, Dodd외 2002, Anderson외 2002)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네트워크의 

규칙과 질서 속에 비즈니스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Uzzi 1996). 때문에, 기

업가정신이 완고해지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와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네

트워크는 기업가 개인의 수준에서 설명하기 보다는 환경의 제도적 조건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일반적이다. 비록 기업가가 네트워크를 결합한다고 하지

만, 네트워크의 생성여부는 어디까지나, 환경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더

구나 중요한 사실은 네트워크의 질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Hills외(1997)는 네트워크 질이 기업가정신(민첩성과 창조성이라 표현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기업가의 “확장된 네트워크는 기회를 더욱 

확신하게 한다.” 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특히 기업가의 네트워크는 

Granovetter(1990:99)의 주장 즉, “경제대리인의 행동(기업가)은 지속적 사회관

계시스템을 유지하려 하고, 이 관계는 수익추구와 지대추구(rent seeking)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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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촉진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착근(embeddedness)시킨다”는 말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질은 그라노베타(Granovetter, 1985(1990))가 제시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착근성을 말한다. 그러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체적으로 파

악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한다. 

그것은 첫째, 인적접촉을 통한 개인적 친분관계와 사회활동의 범위에서의 밀

착성, 둘째, 개인 및 제도적 금융, 정보, 지식의 조달 또는 기업 및 산업적인 

물질수단 등의 유무형적 자원의 밀착성, 셋째, 사회의 구조화 차원(지원기관 

등)에의 밀착성으로 볼 수 있다. 연구문헌에서는 이를 구조적인 구성

(structural composition), 관련적인 범위와 자원(relational content and 

resources)으로 구분한다(Anderson외 2002, Liao외 2003, Greve외 2003). 이 때

문에, 밀착성은 측정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를 출발하게 만들며, 이는 

전략적 기업가정신(strategic entrepreneurship)을 발생시키는 핵심으로 작용한

다. 또한 접근정도에 대한 신뢰정도를 말하는 네트워크의 밀착성(density)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네트워크는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트워크

에의 밀착 차이는 기업가정신을 차별화하는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Egbert 1998, Basu 1998). 이에 따라 기업가의 차별화된 네트워크 구조나 기

회형태가 다양하게 생성된다(Raijman 2001). 

Sequeira외(2004)는 기업가정신의 발전단계와 결합과정을 분석하면서, 창업 

전 단계(pre-startup)에서는 대인관계(person to person)를 통해 교환이 이루어

지고, 약한 연대(weak ties)가 우세하다고 하였다. 창업단계(startup)에서는 대

인관계를 통해 교환이 이루어지지만, 강한 결합이 우세한 경향을 보인다고 하

였다. 그리고 성장단계(growth)에서는 대인관계 및 조직과 인적관계(person to 

organization)가 혼용되어 있으며, 약한 결합이 우세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

편 Iyer외(1999)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발전 단계를 포함하여, 성공적인 에스닉 

비즈니스의 확장단계(네트워크)를 구분하였다.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단계 1: 

에스닉 집단에서 이민자 노동단계(모국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income)

의 일부분 송금), 단계 2: 에스닉 집단에서 이민자 자가경영 (self-employmen

t)단계(본국에 수익(profit)의 일부분 송금), 단계 3: 비 에스닉 시장으로의 수평

적 확장 단계(본국에 수익(profit)의 일부분 송금), 단계 4: 글로벌 투자 단계

(모국의 소기업 또는 주식 또는 자본시장에 투자), 단계 5: 글로벌 확장단계(모

국의 비즈니스 활동에 투자), 단계 6: 전국적인 경계를 가로질러 기업사이의 

측면연결 단계(모국 또는 현 주소지역에서의 비즈니스 간 공급체인연결)를 지

니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충돌하는 문제점은 Sequeira외(2004)의 경우, 성장단계

에서 대인 및 조직과 인적관계 속에서 약한 결합이 우세하다고 한 반면, Iyer



322 日本文化學報……第 56輯

외(1999)는 단계 3과 4 이후의 단계에서 혈족이나 가족관계를 통한 초국적 거

래(transnational trade)나 글로벌 비즈니스(international business)에서 가족기

업의 특성을 유지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따라서 이들 두 연구의 가정에 따라 

창업과 성장과정에서, 네트워크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기업가정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  조 사방 법  및  연구내 용  

에스닉 집단은 거주국에서 사회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다. 

이 때문에, 기업가정신의 발휘에 있어 집단 내에서의 상호연결 즉,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Light 1988, Lerner외 1996, Masurel외 2002). 또한 기업 

성장과정에서는 거주국의 일반적 환경에 구조화된 네트워크와의 결합은 필수

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속성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에스

닉 집단에서의 네트워크 속성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

소일 뿐만 아니라, 거주국 환경과의 네트워크 결합정도에 따라 성장기의 기업

가정신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에스닉 집단의 구조적 환경(수요와 공급측면) 요인은 기업가정신의 수준(기

업형태: 생계형, 중소기업형, 무역형, 벤처형, 기회형태: 시장기회인지, 비즈니스

개발기회인식, 창업조직화 기회인식, 조직성장의 기회인식)을 결정짓는다. 이러

한 구조적 환경의 제도적 성향을 담고 있는 것이 네트워크이며, 네트워크의 속

성이 기업가정신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이 연구는 일본 현지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는 

제시된 이론적 근거에 따라 재일한국인 집단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사례자료

로서 수집하였다. 한편 이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조화

하여 실시하였다. 

첫째, 기업가정신의 발전과정은 ‘시장기회인지, 비즈니스개발기회 인식, 창업 

전 조직창출, 창업(조직창출), 조직성장, 그리고 새로운 사업분야 개척(또는 신

조직창출)’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에스닉 집단에서 기업가정신의 발전을 확

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단계는 창업 및 성장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가정신이 조직창출과 관련된 점이 많아 창업단계에서는 조직의 

생존(survival)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3년 이내(또는 일본 내 상황에 따라 

연수 조정 할 것임)에 기업 활동이 멈추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Bruderl외 

1998), 단순 더미(dummy)변수를 사용하였다. 조직성장 단계는 ‘시장 확장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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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금의 조달탐색’으로 정의하고, 두 차원을 비교하여 기업가정신을 측정하였

다(Gundry외 2001). 

<표 1>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기업가정신 분석체계3)

독립 종속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의 진화단계

(명성과 신뢰의 진화과정)형태 예상된 기준 밀착성(믿음을 확신하는 정도: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Skip
시장기회 인지

비즈니스개발기회 인식

조직이나 

단체 

참가여부

strong ties 한국정부사무소, 비즈니스협회, 재일한국인 

연합회, 취미서클, 계모임, 동창회, 교회, 절, 

NGO, 학생조직 등  

창업(start-up)

weak ties

참가정도
strong ties ①전혀 참가 못함②거의 참가 못함③보통

④가끔 참가　⑤자주 참가weak ties

참가만족

도

strong ties ①매우 불만족 ②약간 불만족　 ③보통

④약간 만족　⑤매우 만족weak ties

참가빈도
strong ties ① 전혀 못 만남　 ②거의 못 만남 ③보통

④가끔씩 만남　⑤매우 자주 weak ties

친밀도 strong ties ①전혀 친밀하지 않음　②거의 친밀하지 않음

③보통　④약간 친밀　⑤매우 친밀weak ties

네트워크 

활동

strong ties
한국선거나 정치단체활동 참가

weak ties

네트워크 

문화

strong ties 한국TV 드라마, 영화, 신문, 잡지, 

인터넷사이트 접촉 여부weak ties

자녀의 

한국방문

strong ties
단체나 조직의 프로그램 참가여부

weak ties

경제적 

연대

strong ties
한국가족이나 친척에게 송금이나 선물 여부

weak ties

모국귀국
strong ties

향후 모국에 귀국할 의향 여부
weak ties

상동 조직성장(네트워크 확대)

본 연구에서는 Skip  
새로운 사업분야 개척

(트랜스내셔널리즘 성향)

둘째, 네트워크는 인적, 자원, 구조적으로 계층화되어있다(Granovetter 1990). 

보통 개인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네트워크 형성 과정에서의 신

뢰도(trust)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보고 측정하기도 한다

(Canetti-Nisim외 2004). 다만, 이 연구에서는 제도적 차원을 자원과 구조적 네

트워크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에스닉 및 에스닉 외(일본사회) 네

3) 약한연대(weak ties)는 ‘비즈니스와 관련 없는’ 네트워크의 밀착성, 다만 글로벌적 관계에서는 지역

과 단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비즈니스와 관련 있는 네트워크를 연결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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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로 구분하여, 네트워크의 각 수준마다 ‘믿음의 확신정도를 말하는 신뢰

도로서’, ‘밀착성(density)’을 측정하였다. 그러면, 기업가들이 접하는 네트워크

의 착근성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표 1참조>.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서 네트워크의 혼합된 착근성(mixed  

embeddedness)과 모국과의 연결정도(Waldinger 1995, Kloosterman외 1999)의 

밀착성 변화에 따른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네트워크 특성(트랜스내셔널리즘적 

성향)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상관분

석'과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Ⅳ.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경영활동 및 기업가 정신 분석

1.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경 영 활 동

  이 연구는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네트워크 특성과 트랜스내셔널리즘적 성향을 분

석하여 기업가정신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자료수집은 연구자의 일본방문조

사와 현지조사자를 통해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었다. 

재일한국인기업의 폐쇄적인 특성상 자료를 수집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

며 어려움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한국인 기업가를 대상으로 총 184부의 

설문조사표를 입수하였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환경요인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별로는 남성이 64.7%, 여성이 

35.%로 남성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40대가 56.5%로 과반

수를 넘어섰고 50대 이상이 32.1%, 그 중에서도 60대 이상이 10.9%나 되었다. 60

대 이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일한국인 기업의 특성상 고령의 

경영자가 아직도 현역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출생지를 질문한 결과, 한국 출생이 74.5%, 일본에

서 출생한 비율이 25.5%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응답자의 경향은 주로 한국에서 태

어나 도일한 재일한국인 1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특성을 보면 관리직 

54.3%, 전문직 14.1%, 서비스 11.4%, 사무직 6.5%, 기타 13.5% 등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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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구통계학적 환경요인(N=184)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성 119(64.7)

학력별

초등학교졸업 2(1.1)
여성 65(35.3) 중학교졸업 6(3.3)

연령별

20대 이하 21(11.4) 고등학교졸업 16(8.7)
30대 49(26.6) 전문대학졸업 17(9.2)
40대 55(29.9) 대학졸업 108(58.7)
50대 39(21.2) 대학원졸업 35(19.0)
60대 이상 20(10.9)

거주기간

0~9년 46(25.0)

출생지
일본 47(25.5) 10~19년 65(35.3)
한국 137(74.5) 20~29년 33(17.9)

직업별

관리직 100(54.3) 30~39년 5(2.7)
전문직 26(14.1) 40~49년 11(6.0)
서비스 21(11.4) 50~59년 15(8.2)
사무직 12(6.5) 60년이상 9(4.9)
기타 25(13.5)

거주지
동경 94(51.1)

국적별
한국 105(76.6) 기타지역 18(9.8)
일본 32(23.4)

동거자

아버지 15(5.1)

도일연도

1950~1989년 19(10.3) 어머니 13(4.4)
1990~1994년 28(15.2) 배우자 117(39.8)

1994~1999년 37(20.1) 자녀 101(34.4)

친척 2(0.7)2000~2004년 28(15.2)
지인 12(4.1)2005년 이후 31(16.8)
기타 34(11.6)무응답 41(22.3)

  국적별로는 한국적이 76.6%, 일본적이 26.4%로 주로 한국적이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지만 일본에서 비즈니스의 특성상 일본적도 26.4%을 차지하였다. 도일연도별

로 재일한국인 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1989년 이전이 10.3%, 90년~94년 15.2%, 

2000년 이후가 54.3%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90년 이전의 

올드커머들도 10.3%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약 90%정도는 90년대 이후 초국적인 글

로벌시대 일본에 도일하여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가로 파악된다.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학력별 특성을 살펴보면 고졸이하가 13.1%, 전문대학 

졸업이 9.2%, 대학졸업이 58.7%, 대학원 졸업이 19.0%를 차지하였다. 기업가의 

학력별 성향을 살펴보면 대졸이 58.7%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졸업도 19.0%나 

되었다. 그러나 고졸이하가 13.1%를 차지한 것은 해방 전후나 1980년대 이전

에 도일한 기업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방 전후 재일한

국인 기업가의 특성은 무학력자가 많았고 민족차별과 직업차별로 인해 한정된 

업종의 틈새산업에서 차별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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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재일한국인 기업의 경영활동

구분 빈도(%) 구분 빈도(%)

기업수입

(N=69)

1억엔 이하 40(57.9)

업종별

(N=69)

다방, 스넥업 4(5.8)

5억엔미만 14(20.3) 금융업 2(2.9)

5억엔이상 8(11.6) 부동산업 11(15.9)

10억엔이상 7(10.1) 음식업 14(20.3)

종업원 수

(N=184)

자신 14(7.6) 오락업 9(13.0)

가족 9(4.9) 재생자원업 29(42.0)

1~4명 30(16.3)
경영형태

(N=69)

1업종 36(52.2)

5~9명 30(16.3) 2업종 17(24.6)

10~29명 40(21.7) 3업종 11(15.9)

30~99명 29(15.8) 4업종이상 5(7.2)

100~299명 9(4.9)
영업연수

(N=69)

1~10년 24(34.8)

300~499명 1(0.5) 11~20년 18(26.1)

500명 이상 1(0.5) 21~30년 15(21.7)

무응답 21(11.4) 30년이상 12(17.4)

세대별

(N=69)

1세대 26(37.7) 경영조직

(N=69)

개인 14(20.3)

2세대 34(49.3) 법인 53(76.8)

3세대 9(13.0) 기타 2(2.9)

모국투자

계획(N=68)

전혀 

생각없음
11(15.9) 기업 계속

여부(N=68

)

전혀 

생각없음
16(23.5)

생각없음 16(23.2) 생각없음 20(29.4)

모름 16(23.2) 모름 29(42.6)

생각있음 25(36.2) 매우생각있음 3(4.4)

가족종업원

(N=68)

있음 43(63.2) 동 포 종 업

원

(N=68)

있음 49(72.1)

없음 25(36.8) 없음 19(27.9)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거주기간별로는 10년 이하가 25.0%, 10~30년 사이가 

43.2%, 30년 이상이 21.8%로 주로 최근에 도일한 경우가 78.2%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일본에 도일하여 기업을 창업하여 경영

하는 기업가들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거주지별로는 동경

이 51.1%, 기타지역이 9.8%로 주로 동경지역에 거주하는 기업가들이 많았으며 

나머지는 무응답자들에 해당된다. 기업가의 동거자별 특성으로서는 배우자나 

자녀와의 동거가 74.2%, 부모 9.5%, 친척이나 지인 4.8%, 기타가 11.6%였다.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거주별 특성은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핵가족이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9.5%는 조부모와 동거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은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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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일본에서 소수민족기업의 경영활동은 거주국의 차별이나 현지사회의 

정치적 분위기와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 공개를 꺼려 연구 상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다. 여기에서는 기업수입, 종업원 수, 세대별, 모국투자, 

가족종업원, 업종, 경영형태, 영업연수, 경영조직, 기업의 계속여부, 동포종업원

의 유무 등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수입은 1억엔 미만이 57.9%, 5억엔 미만이 

20.3%, 5억엔 이상이 11.6%, 10억엔 이상이 10.1% 등이었다. 조사결과를 자세

히 살펴보면 주로 수입이 1억엔 미만인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영세자영업

자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재일한국인 기업의 종업원수를 살펴보면 가족

중심의 자가경영은 12.5%를 차지하였으며 1명에서~10명이하가 32.6%, 10

명~100명은 37.5%, 100명이상이 5.9%, 무응답이 11.4%였다. 대부분의 에스닉 

기업과 마찬가지로 재일한국인 기업도 가족경영이 12.5%로 상당히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일한국인 기업의 기업 내 가족종업

원 유무에 대해서는 “있다”가 63.2%, “없다”가 36.8%로 나타나 가족종업원의 

고용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동질민족인 재일동포의 고용여부에 대해

서는 “고용”이 72.1%, “비고용”이 27.9%로 동질민족의 종업원 고용이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다. 재일한국인 기업의 세대별 특징에서는 재일 2세대가 49.3%, 

재일 1세대가 37.7%, 재일 3세대가 13%를 나타내었는데 주로 재일 2세들이 

기업일선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재일한국인 기업의 글로벌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모국투자에 대한 조사

결과는 향후 모국투자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36.2%로 나타났으

며 “잘 모르겠다.”가 23.2%, 나머지 39.1%는 모국투자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

답하였다. 이러한 응답비율은 한국의 글로벌화와 경제성장에 따라 과거 조사에 

비해 상당히 모국투자에 대한 고려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업종별 재일한국인 

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폐기물 재생자원업이 42.0%, 음식업이 20.3%, 부동산

업이 15.9%, 파칭코 오락업이 13.0%, 다방 스넥업이 5.8%, 금융업이 2.9%로 

비교적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재일한국인 3대 산업은 파칭코오락

업, 음식업, 부동산업 등인데 이와 비슷한 분포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징적인 

것은 폐기물 에너지 재생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

은 재일한국인 기업의 최근의 기업성향을 반영하는 매우 특기할만한 점으로 

생각된다. 

  기업의 경영형태 면에서는 단일 업종만 취급하는 경우가 52.2%로 절반이상

을 차지하고 있으며 2개 업종이상을 취급하는 경우도 47.7%로 나타났다. 이러

한 비율은 재일한국인 기업 대부분이 다양한 업종을 취급하는 다각적인 경영

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의 영업연수에 있어서도 10년 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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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성별
남자 58 3.80 1.07

2.278 0.025 
여자 54 3.30 1.25

연령
20대 이하 21 3.56 1.32

.938 0.445 
30대 45 3.33 1.31

34.8%, 30년 이상도 17.4%나 되었다. 영업연수가 10년 미만의 경우의 2000년

대 전후 도일하여 창업한 뉴커머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한류열풍으로 한류상품이나 한류음식을 중심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조직의 경우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법인이 76.8%, 개인이 20.3%, 기타 2.9%로 응답자의 약 70% 이상이 법인으로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개인으로 경영을 하는 경우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재일한국인 기업이 향후 영업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는 “지속할 생각이 없다”가 52.9%, “잘 모르겠다.”가 42.6%, “지속할 생각이다”

가 4.4%였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업가의 고령

화와 재일동포 젊은 세대의 일본기업 취업에 의한 민족기업의 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재일한국인 기업 중 아직까지 승계여부를 

보류하고 있는 기업도 42.6%나 되었다. 

2 .  네트워크 특성과  기업가정신 분석

  재일한국인기업의 네트워크 특성 및 기업가정신(트랜스내셔널리즘적 성향)에 대

하여 ANOVA분석과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재일한국인

기업의 네트워크와 트랜스내셔널리즘적 성향은<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네트워크 특성에 관한 질문으로서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조직이나 단체에 대한 참

가정도, 조직과 단체 참가만족도, 접촉빈도, 친밀도를 종합하여 대응 T검정 및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출생지, 직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재일한국인 기업의 네트워크는 성별에서 남성의 경우 출생지는 한

국에서 출생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직업이 관리직인 경우 상호 강한 연대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지면관계상 여기에 분석결과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재일한국인 기업의 

한국단체와 제도적 연대에 대해서는 한국선거 투표나 정치정당, 단체활동과 성별에

서 차이를 보였다. 재일한국인 기업의 한국자녀방문은 거주연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것은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일본 거주연수가 오래될수록, 즉 거주연수가 

20년에서 29년 사이인 경우 한국으로의 자녀 방문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네트워크(참가정도, 참가만족도, 접촉빈도, 친밀도) A

NOVA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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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32 3.83 .91

50대 12 3.60 1.07

60대 이상 2 4.13 1.24

출생지
일본 5 3.45 1.50

-2.477 0.014 
한국 107 3.57 1.18

거주연

수

10년 이내 43 3.40 1.39

1.478 0.233 10~19년 55 3.57 1.07

20~29년 14 4.02 .84

직업

관리직 30 4.28 .64

7.823 0.000 
전문직/사무직 37 3.10 1.33

노동 11 4.00 .74

서비스/기타 34 3.29 1.19

학력

전문대이하 27 3.68 .87

.276 0.759 대학 56 3.57 1.25

대학원 29 3.44 1.32

　 구분 N 평균
표준편

차
T or F P

성별
남자 118 1.65 .40

-2.218 0.028 
여자 63 1.78 .36

연령

20대이하 21 1.69 .43

2.853 0.025 

30대 47 1.70 .39

40대 54 1.81 .30

50대 39 1.60 .42

60대이상 20 1.53 .47

출생

지

일본 47 1.51 .47
-0.254 0.800 

한국 134 1.76 .34

거주 10년이내 45 1.71 .38 5.402 0.001 

  다음은 재일한국인 기업가와 모국과의 경제적, 재정적 연계에 대한 질문에 대하

여 대응 T검정 및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연령, 거주연수가 모국과의 

재정 연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재일한국인기업가가 여성이고 40대일수록, 

일본 거주연수가 짧을수록 모국과의 재정적 연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재

일한국인 기업가가 60대 이상이거나 일본 거주연수가 30년 이상인 경우 모국과의 

연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재일한국인 기업가가 여성이고 나이가 

젊고 일본 거주연수가 짧을수록 모국과의 연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트랜스내셔널리즘적 성향(모국과의 연계)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인구통계학적 환경요인과 모국과의 경제적 연대(대응 T검정 및 ANOV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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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성별
남자 116 3.14 1.27

-0.851 0.396 
여자 62 3.31 1.24

연령

20대 이하 21 3.24 1.26

3.488 0.009 

30대 47 3.60 1.08

40대 54 3.31 1.27

50대 36 2.81 1.19

60대 이상 20 2.60 1.43

출생

지

일본 46 2.59 1.29
-3.298 0.002 

한국 132 3.41 1.18

거주

연수

10년 이내 45 3.80 1.12

8.699 0.000 
10~19년 61 3.15 1.15

20~29년 33 3.30 1.26

30년이상 39 2.49 1.23

직업

관리직 97 2.98 1.29

2.336 0.075 
전문직/사무직 37 3.51 1.02

노동 10 3.20 1.14

서비스/기타 34 3.47 1.35

학력

전문대이하 40 2.90 1.32

4.716 0.010 대학 105 3.13 1.20

대학원 33 3.76 1.23

연수

10~19년 63 1.79 .34

20~29년 33 1.74 .31

30년이상 40 1.49 .47

직업

관리직 99 1.66 .41

.655 0.581 
전문직/사무직 37 1.73 .37

노동 11 1.73 .41

서비스/기타 34 1.75 .37

학력

전문대이하 41 1.70 .40

.342 0.711 대학 107 1.68 .40

대학원 33 1.74 .36

  다음 <표 6>은 재일한국인 기업가에게 향후 한국에 귀환할 생각으로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향후 모국으로 귀국할 의향은 연령, 출생지, 거주연수, 학력에 따라 차이

를 보였다. 분석결과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경우 연령이 낮

을수록, 출생지가 한국일수록, 거주연수가 짧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모국으로의 

귀환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귀국여부(대응T검정 및 ANOVA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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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네트활동 네트문화
한국자녀

방문

경제적 

연계
귀국여부

네트워크 1 .045 -.015 .051 -.059 -.092

네트활동 　 1 .106 -.020 -.003 .033

네트문화 　 　 1 .097 . 3 4 0 . 2 5 1

한국자녀

방문
　 　 　 1 .187 .111

경제적 

연계
　 　 　 　 1 . 2 3 2

귀국여부 　 　 　 　 　 1

  다음 <표 7>은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네트워크 특성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아래 표를 보면 네트워크 문화와 재정적인 연계의 상관분석을 살펴보

면 네트워크문화(한국 TV나 드라마, 영화를 자주 본다. 한국 신문이나 잡지, 인터

넷사이트를 자주 보고 있다.)에 강한 연대를 가지고 있는 기업가일수록 네트워크 

재정적 연계(한국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송금이나 선물을 보낸 적이 있다. 한국의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송금이나 선물을 받았다.)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r=0.340). 또한 한국과의 문화접촉이 빈번한 재일한국인 기업가일수록 모국으로의 

귀환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r=0.251). 마찬가지로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모국

과의 경제적 재정적 연계가 강할수록 한국으로의 귀환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

다(r=0.232).  

  덧붙이면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기업가정신(트랜스내셔널리즘적 성향)은 모국문화

와의 접촉빈도와 재정적 연계, 경제적 연대가 강할수록 모국으로의 귀환의식도 강

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7>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네트워크 활동(상관관계분석)

  다음 <표 8>은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조직이나 단체의 참가, 참가만족도, 친밀도, 

한국에 가족이나 친척여부를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이다. 독립변수로서 가족처럼 지

내는 친구나 이웃이 많은 기업가(행복1),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가(행복4), 성별, 거주기간이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네트워크 활동(트

랜스내셔널리즘 성향), 즉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

일한국인 기업가가 친구나 이웃이 많은 사람일수록, 행복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거

주기간이 길수록, 남성일수록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하며 외부적인 네트워크 확대

(트랜스내셔널리즘적 성향)의 성격이 강한 기업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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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33 .939 　 -.461 .646

행 복 1 . 3 4 3 . 0 7 4 . 4 7 6 4 . 6 5 0 . 0 0 0

행복2 -.116 .089 -.145 -1.291 .200

행복3 -.155 .097 -.177 -1.591 .115

행 복 4 . 4 5 5 . 112 . 3 7 3 4 . 0 4 4 . 0 0 0

성별 - . 3 9 0 . 19 7 - . 16 5 - 1. 9 8 3 . 0 5 0

태어난 곳 .384 .486 .067 .790 .432

거 주 기간 . 0 3 6 . 0 16 . 19 6 2 . 2 7 9 . 0 2 5

한류상품관심 .054 .147 .039 .367 .714

한류상품접촉

빈도
-.104 .145 -.076 -.717 .475

인식변화 .274 .194 .158 1.415 .160

이미지변화 .015 .134 .014 .116 .908

재일한국인변

화
-.082 .155 -.066 -.529 .598

관심도변화 -.142 .131 -.129 -1.084 .281

의식변화 .036 .166 .018 .217 .829

한류영향1 -.029 .236 -.014 -.124 .901

한류영향2 .029 .193 .017 .152 .879

<표 8>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기업정신

주) F=4.794(P<0.001), R^2 = 0.447

Ⅴ .  결 론  및  시 사점

  초국적인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대표적 이민집단인 화교, 유태인, 한국인

들의 에스닉 기업가정신은 다양한 학문에서 연구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대체

적으로 초기  이주자들은 에스닉 집단에서 직업을 찾고, 점차 기업가로 발전하

는 양상을 보이며, 에스닉 비즈니스 또는 마이너리티 비즈니스로서의 특징을 

보여 준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비즈니스 경향이 글로벌화 되면서, 에스닉 기업

가들 또한 기업가 정신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경계와 탈문화를 

강조하는 트랜스내셔널리즘(transnationalism) 시대 현지거주 사회와 좀더 폭

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거주사회의 비즈니스에 진입하거나, 모국과의 거래

관계를 확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보편적 기업가정신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한마디로 

재일한국기업가의 기업가정신(트랜스내셔널리즘적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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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측면에서 에스닉 기업가정신은 에스닉 집단의 직업선택에 대한 연구로

서 자가고용(self-employment)에 대한 이론정립에 공헌해 왔으나, 비즈니스 성

장과정이나, 글로벌화 과정에 대한 연구관심은 최근에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구의 이론적 정리나 실증적 증거가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

황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향후 에스닉 기업가정신의 발전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 및 이론적 확장, 그리고 에스닉 집단의 성장이론으로서 초국가시대 

기업가정신(트랜스내셔널리즘)의 중요성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기업가정신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 및 기업가정신의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네트워크 결합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자료수집은 연구자의 일본방문조사와 현지조사자를 통해 2012년 1월

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었다. 재일한국인기업의 폐쇄적인 특성상 

자료를 수집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재일한국인 기업가를 대상으로 총 184부의 설문조사표를 입수하였

다는 것은 상당한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ANOVA분석결과, 재일한국인 기업가가 여성이며 나이가 젊고 일본 거주

연수가 짧을수록 모국과의 연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트랜스내셔널리즘적 기

업가정신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ANOVA분석결과,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출생지가 한국일수

록, 거주연수가 짧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모국으로의 귀환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관분석결과,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기업가 정신은 모국문화와의 접촉빈도와 

재정적 연계, 경제적 연대가 강할수록 모국으로의 귀환의식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회귀분석결과, 재일한국인 기업가가 일본 친구나 이웃이 많은 사람일수록, 행

복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남성일수록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하며 외

부적인 네트워크 확대(트랜스내셔널리즘적 성향)의 성격이 강한 기업가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연구가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에스닉 비즈니스 활동

과정에 있어 에스닉 및 에스닉 외부(일본사회)와의 네트워크에 밀착하면 할수록 

기업이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재일한국인 기업이 일본사회

와의 상호작용으로 비즈니스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지사회와의 

네트워크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의 공헌은 이론적 

학문영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 일본 내 한국인 기업가의 비즈니스 성

장을 위한 기업가정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시도한 점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재일한국인 기업가가 재일한국인사회와 일본사회와의 실

질적인 경제활동의 방향설정에 있어서 네트워크 특성을 고려하고 트랜스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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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즘적 성향의 기업가 정신을 통해 기업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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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旨

　 本研究の目的は在日韓国人企業家の起業家精神の発展過程を調べ、ネットワーク

構 造の 特徴 及 び起 業家 精神 の 分析 を通 し て望 まし いネ ッ トワ ーク 結 合の 方向 を提 示

する こと であ る。本 研究 のため の資 料収 集は研 究者 が直接 2 012 年1月か ら6 月ま で約

6ヶ月間日本現地調査を行った。しかし、在日韓国人起業家の閉鎖的な特徴のため調

査 資料 を収 集 する には 大変 な 時間 がか か って しま った。それ にも 関 わら ず、在日 コ

リ ア ン 企 業 家 を 対 象 に し た 調 査 で 合 計 18 4 部 の 質 問 調 査 表 を 入 手 で き た の は 幸 で あ

る。

本研究の分析結果は次の通りにまとめられる。

第一に、ANOVA分析結果、在日コリアン企業家精神は女性で、若く、日本居住の

年数が短いほど母国との紐帯の必要性を強く感じる傾向が現れた。

第二に、ANOVA分析結果、在日コリアン企業家の年齢が少ないほど、出生地が韓

国であり、居住年数が短く、高学歴者であると母国への帰還意識も強く現れた。

第 三 に、相 関関 係 分析 結 果、在 日コ リ アン 企 業家 の 起業 家 精神 は 母国 文化と の 接

触頻度や財政的な繋がり、経済的な紐帯が強いほど母国への帰還意識も強かった。

第 四 に、回 帰分 析 結果、在日 コ リア ン 企業 家 が友 だ ちや 隣 人が 多 く幸 福 度が 高 い

ほ ど、居住 期 間が 長く 男性 で ある とネ ッ トワ ーク 活動 が 活発 であ り、ネ ット ワー ク

拡大への願望も強く現れた。

本 研 究の 示 唆点 は 在日 コ リア ン 企業 家 に対 す る企 業 家精 神 の学 問 領域 の 拡大 だ け

で はな く、日 本国 内に おけ る 韓国 人企 業 家の 企業 成長 の ため に必 要 な企 業家 精神 を

提示したことである。

  キーワード：在日コリアン企業家、起業家精神、ネットワーク、帰還意識、紐帯、  

     母国文化、ケットワーク結合、接触頻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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